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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아성 그림책

                     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잇는 어린이 책을 만들어 갑니다.

책놀이책



책 소개

허아성 작가는…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음속에서 아

이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자꾸자꾸 떠올랐어요. 재미난 글과 그림으로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서 회사도 그만두었는데, 생각처럼 쉽지 않아서 오래오래 공부하고 고민했지요. 지금도 여전히 그

림책이 좋아서 날마다 쓰고 그리며 살고 있답니다. 그동안 쓰고 그린 책으로 《꿈의 자동차》, 《꿈의 

집》, 《날아갈 것 같아요》, 《끼리끼리 코끼리》, 《사자도 가끔은》, 《뻥! 나도 축구왕》이 있으며, 

글을 쓴 책으로 《내가 더더더 사랑해》가 있습니다. 

꿈의 자동차 꿈의 자동차

허아성 작가의 책

꿈의 집
허아성 글 · 그림 | 책읽는곰 펴냄

허아성 작가가 어린이들에게

신나는 집을 지어 친구들을 초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이야기 《꿈의 집》을 만들었어요. 

이야기 집에 놀러 온 친구들이 나중에 신기하고 멋진 집을 지어 

많은 사람을 초대하면 좋겠어요. 

기회가 된다면 저에게도 초대장을 보내 주세요.

해인이가 살고 싶은 집은 마음껏 뛰어도 되는 집이래요.

친구들이랑 친구네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이랑 

다 함께 뛰어놀 넓은 마당이 있으면 좋겠대요.

엄마가 함부로 훔쳐보거나 버리지 못하게

일기장이랑 보물들을 꼭꼭 숨겨 둘 비밀 창고도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갖고 싶은 건 ‘집 씨앗 배양기’래요.

집 씨앗을 길러서 길고양이에게, 혼자 사는 언니 오빠들에게, 

살 곳을 잃은 오랑우탄에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 나눠 줄 거래요.

그럼 집 씨앗이 쑥쑥 자라서 모두에게 맞춤한 집이 될 거라나요.

친구들은 어떤 집에 살고 싶나요? 어떤 집을 짓고 싶나요?



그림책을 보기 전에

1) 제목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나요? 

2) 표지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떠오르나요?

3) 여러분은 살고 싶은 집을 상상해 본 적이 있나요? 어떤 집에 살고 싶나요? 

4) 우리 가족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림책을 보고 나서

1) 여러분도 집에서 뛰지 말라고 혼난 적이 있나요?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2)  해인이 가족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여러분이 그런 집에서 살면 어떨 것 같나요? 

3)  해인이의 비밀 창고처럼, 여러분의 방에 꼭 있었으면 하는 것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4)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나요? 여러분이 꿈꾸는 집을 상상해 보아요.

5) 아주 먼 미래에 우리는 어떤 집에 살게 될까요? 

이야기 나누기이야기 나누기



해인이 엄마가 꿈꾸는 집은 

해인이 아빠가 꿈꾸는 집은 

해인이가 꿈꾸는 집은 

몽이가 꿈꾸는 집은 

(몽이의 입장에서 상상해 봐요.)

해인이네 가족의 바람 

해인이네 가족이 꿈꾸는 집은 어떤 모습이었나요? 아래 말풍선에 적어 볼까요? 



우리 해인이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구나.

마당 정도로는 안 돼! 

내 친구들이랑 친구네 강아지들이랑 

고양이들이랑 다 같이 신나게 

뛰어놀 곳이 필요해.

여기에 여러분이 꿈꾸는 풍경을 그려 보아요.

내가 꿈꾸는 풍경 

우리 집 거실에서 어떤 풍경이 보이면 좋겠나요? 

여러분이 바라는 풍경을 그려 볼까요?



내가 말한 ‘공간 확장 기술’은 뭘까? 

내가 말한 ‘공간 압축 기술’은 뭘까? 

‘공간 확장 기술’로 집 안이 넓어진다면 어떨까? 

‘공간 압축 기술’로 집을 아주 작게 줄이면 어떨까? 

확장은 넓히는 거잖아? 

집 밖은 그대로 두고, 

집 안만 넓히겠다고?

압축은 줄이는 거잖아? 

집을 줄여서 

주머니에 쏙 넣겠다고?

늘어나고 줄어드는 집  

해인이가 말한 ‘공간 확장 기술’과 ‘공간 압축 기술’이 정말로 개발된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아요.



참고로 해인이 엄마는 

이렇게 변신하는 방을 

상상했어요. 

내가 갖고 싶은 방  

여러분의 방도 변신 로봇처럼 자유자재로 변한다면 정말 좋겠지요? 

여러분의 방이 어떤 모습에서 어떤 모습으로 변하면 좋을지 그려 보아요. 



잘 쓰지 않는 물건을 공유 상자에 넣으면 

필요한 사람에게 보내 주지. 

우리도 필요한 물건을 받을 수 있고.

공유 상자에 넣고 싶은 것을 적어 보아요. 공유 상자에서 빌리고 싶은 것을 적어 보아요.

공유 상자가 있다면

‘공유 상자’가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넣고 싶나요? 

또, 무엇을 빌려 쓰고 싶나요? 



이건 집 씨앗 배양기야.

여기에서 기른 집 씨앗을 

누군가에게 주면, 

주인에게 꼭 맞는 집이 돼.

집 씨앗을 나눠요

여러분에게 ‘집 씨앗’이 있다면 누구에게 주고 싶나요? 아래 비눗방울 속에 

여러분이 집을 주고 싶은 사람이나 동물과 어울리는 집을 그려 보아요.



만드는 법

1.  내가 꿈꾸는 집의 모습을 칠하거나 그려서 꾸며 보아요. 

(집의 겉면을 꾸미고 뒤집어서 안쪽도 꾸며 보아요.) 

2. 오리기 선을 따라 오려요.

3. 접기 선을 따라 접어요. 

4. 풀칠하기 부분을 붙여서 집을 완성해요. 

오리기

풀칠하기

접기

꿈의 집 만들기 

여러분이 꿈꾸는 집을 만들어 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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